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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상기후에 따라 집중강우기간이 길어지고 강수량이 증가하면서 밭작물의 습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쌀 재고량이 증가하면서 밭작물의 논 재배면적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여름철 집중강우에 의해 밭작물 피해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밭작물의 습해피해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습해 분야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는 다른 환경 

스트레스 연구에 비하여 연구진행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밭작물 중 대표 작물인 콩의 생육특성에 있어 

논과 밭 토양의 과습처리에 따른 토양별 생육특성비교와 콩잎을 이용한 단백질 발현양상 비교를 조사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충북대학교 부속 농장 온실에서 농촌진흥청에서 분양받은 우람 콩 품종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논과 

밭 토양에 심은 콩의 생육단계 중 영양생장기 단계인 3엽기와 5엽기에 침수처리 않았을 때와 동일한 시기에 토양표면 

2cm까지 침수시켜 2, 3, 4일 동안 과습 처리했을 때의 콩 생육특성을 관찰하였다. 또한, 단백질의 발현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습처리된 콩잎을 채취하여 단백질을 추출하였고, 2-DE 전기영동을 수행하여 단백질 을 확인하였다. 이 후 

image analysis를 통해 spot을 선별하였고 In-gel digestion 과정을 진행하여 단백질을 뽑아 분석의 시료로서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논과 밭 토양에서 생육 된 콩의 생육특성 비교에서 경장의 경우 토양에 상관없이 3엽기에 과습 처리한 처리구에서는 

대조구보다 생장속도가 지연되었음을 보였고, 5엽기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엽록소 함량에서는 밭토양 

3엽기, 5엽기의 경우 대조군은 2.28까지 측정된 반면 과습 처리한 처리군은 2.0 초반으로 측정되었다. 논토양 3엽기, 

5엽기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값이 측정되거나 1.8 후반까지 측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콩의 초기 생육단계

에서 과습피해를 받게 되면 후기 생식생장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수량성 저하로 이어진다고 사료된다. 

또한, 과습처리가 완료된 콩의 잎을 채취하여 단백질을 추출하였고, 2-DE 전기영동으로 단백질 발현양상을 확인하였다. 

논과 밭에서의 각 시기별 대조구와 처리구를 비교하였을 때, 단백질의 증가와 감소가 있었으며, 과습 스트레스 관련 

특이 단백질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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